소통과 유능을 원하신다면 노트북을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내보내십시오
우등생들은 누구나 예습을 철저히 합니다!
컴퓨터通이라고 자부했던 참여정부 때부터 국무회의에 도입된 기현상이 “노트북 자동 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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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이젠 거꾸로 컴퓨터盲으로 오해받는 MB정부 국무회의에서도 역쉬 “노트북이 계속 군림”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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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오히려 逆으로 지금 한국은 “무능 플러스 소통 불통”이란 부작용 가중의 병리현상에 국무회의 참석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아주 쉽다. 노트북을 회의장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예습을 자동 철저히 하게 되어 각자가 완전학습 플러스 미리 준비해온 답안들을 바로 바로 맞추어나가면서 “의사결정 없이 토론만 NATO ( 무능”이란 ‘한국형’ 회의방정식을 청산하고 “서로의 얘기를 금방 금방 알아듣게 되어 ( 회의 구성원간 소통 Yes, 대 국민 소통 또한 OK”가 자연뽕으로 이뤄질 것이다.

실로 “일국의 국무회의장내 노트북 존재 기밀(?)”은 전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발생한 “외신토픽감” 성질의 특이 병리현상이었던 것이다. 아래 국가별 사진들로 확인해보십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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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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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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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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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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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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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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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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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후세인 집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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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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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예외가 하나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격지에 계신 분들과 화상회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딱 한 대만 준비되었군요.

